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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맞은 이오플로우…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힘찬 도약” 

▶ 이오플로우, 창립 10주년 기념 사내 행사 진행 

▶ 세계적인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100년 기대 

 

[2021-09-27]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27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영상으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서 지난 

10년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더 큰 도약을 다짐했다.  

 

2011년 설립된 이오플로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출시했다. 최근 세계 최초 웨어러블 펌프의 인슐린 주입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나르샤’를 선보이며 당뇨 관리의 수준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김재진 대표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앞으로의 90년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무대로 이오플로우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새로운 90년을 시작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10년 전 오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불편함을 우리의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직과 정의로움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의료기기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오플로우는 올해 9월 말 첫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규모 확대를 이어 나가며 내년에는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지난 4월 세계에서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출시해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 수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세계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주입 전용 스마트폰 앱인 ‘나르샤’를 출시하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인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현재 회사는 센서 분리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패치 X’를 개발 중이며 인슐린 펌프 분야 

마지막 단계인 센서 일체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파니’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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